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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역대기를 종말론적 성격이 배제된 신정론적 성직자들의 작품으로 보는 

기존 해석에 문제제기하면서, 역대기하에 기록된 분열왕국시대의 전쟁기사를 통해 

역대기의 종말론적 전쟁의 특징을 조명하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 저자는 역대기사

가가 전쟁기사를 통하여 이중적인 수사학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음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역대기사가가 한편으로는 제국을 ‘신적 심판의 도구’로 보는 예언자들의 

신학적 원칙을 전수,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기사를 통하여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음

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전쟁기사가 열방의 군

사력을 절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다 왕들도 구원과 처벌의 대상이 동시에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역대기하의 특수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14개의 전쟁기사를 집중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전쟁기사에 나타난 공통요소를 이끌어낸다. 저자는  이 전쟁기사

들 중 성공한 전쟁의 경우 대다수가 ‘기적적 성공’이라는 점과 전쟁의 승패여부에 상

관없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요소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한편, 패배로 끝

난 전쟁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예언자 신학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열방이라는 주

제가 견지되고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독립정부와 군대가 없던 포로후기 

유다공동체를 향해 역대기사가가 전쟁기사를 저술한 목적은 중의적이라고 주장한

다. 즉, 역대기사가는 페르시아의 군국주의를 되받아 쓰면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

님과 인간의 관계에 따라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